
고해성사 매 미사 후

병자영성체 추후 공지

유아세례 짝수달 두번째 토요일
오후4시30분(사무실에 신청)

혼인면담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11시
(사무실에 신청) 

집·가게·차 
축복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 

토요
미사 

오후 3시 30분 (어린이) 
오후 7시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주일
미사 

오전 6시 (일반)
오전 9시 (중고등부)
오전 10시30분(교중):1~10구역
낮 12시(교중):11~20구역
오후 6시 (청년)

평일
미사 

월 · 수 · 금 · 토 : 오전 6시
화 · 수 · 목 · 금 : 오전 10시 
화 · 목 : 오후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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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74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2021년 6월 20일(연중 제 12주일)

♱ 영명축일
6월 29일(화)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로 
이상민 바오로 신부님과 천미경 바울리나 수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부님과 수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축하식: 6월 27일(주일) 교중미사(오전10시30분) 후

♱ ‘교황 주일’ 2차헌금
다음 주일인 6월 27일(연중 제13주일)은 ‘교황 주일’입니
다. 세계 평화와 인류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프란치스코 교
황 성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황청으로 보낼 2차헌
금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수령
영등포구청에서는 안전한 종교활동 보장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도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물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영등포구청장님 이하 관계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물품 수령 내역

 - 거치식 비접촉 발열체크기 1대

 - KF94 마스크 700개

 - 손소독제(500ml) 40병

♱ 전입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6월7일~6월13일)

이름 세례명 주소 구역반
이브 루시아 신길동 센트럴자이 10-2

♱ 성당청소 : 6월 21일(월) 16구역 청소

♱ 우리들의 정성(6월7일~6월13일)

주일헌금 5,355,200 성소후원금 22,000
교 무 금 9,885,000 군종후원금 10,000
건축헌금 50,000 백신나눔 60,000

감사헌금
염경선 프란치스코                             50만원
이광연 세레나                                               20만원
최한숙 베로니카                                           2만원

[묵상글] 

삶이 멍에일 때

신앙인은 희망을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살이

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신앙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예수님이 이 세

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기쁜 소식을 믿으며 사

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우리와 함

께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절망스럽고 도무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홀로 어려움과 

고통에 내팽개쳐진 듯해서 이 세상이 두렵게만 느

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절망하고, 함께 슬퍼하

십니다.

가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거운 멍에처럼 느

껴질 때면 예수님에게 매달려 봅시다. ‘제발, 저 좀 

살려 주십시오.’, ‘제발, 저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시겠지요. ‘왜 그리 믿음이 약

합니까?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왜 모릅

니까? 당신의 아픔 안에 있는 나를 왜 느끼지 못합

니까?’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것

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풍랑은 곧 가라앉습니다.

출처: 박병규 신부 “아침을 여는 3분 피정”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지된 내용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화방송 미사 시간

 - 평일(월~토): 06시, 09시, 12시, 18시

 - 주일: 06시, 09시, 12시, 18시, 21시

 대림동성당
(주보성인 : 바오로)

사 무 실                                                                                   TEL     : 02-835-1814~5 
                           (FAX     : 02-835-1816)
주임신부(박성우 사도요한)             TEL    : 02-835-1813
보좌신부(이상민 바오로)         TEL    : 02-835-1812
수녀원 (장 도미니카 수녀)                  TEL    : 02-835-1810
                           (천 바울리나 수녀)
연령회회장(정기원 다마소)            H.P : 010-5476-6833 


